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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마리아 웨셴펠더는 알폰소와 카타리나 말다너 웨셴펠더의 열 두 자녀 중 세 째였다. 그들은 충실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농사를 업으로 삼았다. 자녀들 전원이 고향에 있는 상 자코 학교에 다녔는데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와 사랑이 일깨워진 것이 이곳에서였다. 1949, 안나 마리아는 수련소에 
입소하여 마리아 오데테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후에 동생도 수녀회에 입회하면서 마리아 아멜리아 수녀가 
되었다.  

마리아 오데테 수녀는 파소 푼도에서 노틀담 학교에 다녔고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철학, 과학, 포르투갈어, 역사, 
지리학, 교육을 마쳤다. 수녀의 사도직은 파소 푼도 노틀담 학교에서의 교사직과, 상 세페의 우리 학교와 8년간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의 교장직을 포함했다. 

1969년에는 수련자 지도 수녀로 임명되었다. 1970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과도기와 현대화라는 소용돌이의 시기에 
수녀는 브라질 관구장으로 선출되었다. 주의깊은 경청과 화해를 위한 노력은 수녀의 두 가지 특별한 은사였다.  

1970년에 아크레, 크루체이로 도 술의 헨리케 뤼스 주교는 교구의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일할 수녀들을 청했다. 마리아 
오데테 수녀가 선교적 열정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1971년에 한 공동체가 크루체이로 도 술에, 또 다른 공동체가 
타라우아카에 설립되었다. 수녀들이 사도직을 하던 그 지역에는 성소자가 많았으며 크루체이로 도 술에는 번창하는 
양성소가 생겨났다.  

1980년 총회에서 마리아 오데테 수녀는 마리아 라파엘리타 수녀의 1총참사로, 1986년 총회에서는 메리 죠엘 수녀의 
1참사로 선출되어 1992년 소속 관구로 돌아갈 때까지 참사로서 활동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수도 공동체들로 
하여금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지를 설립할 것을 고려해 보라는 권고를 했던 것이 수녀의 총참사 두 번째 임기 중이었다. 
메리 죠엘 수녀와 참사회는 이 요청에 귀 기울이고 우리 수녀회 관구들에게 선택 사항을 살펴보라고 초대했다. 모잠빅, 
탄자니아, 우간다로 가라는 초대가 있었으며 교황의 요청에 응답하여 인도 수녀들이 1992년에 탄자니아로, 이듬해 
브라질 수녀들이 모잠빅으로 갔으며 미국과 독일 수녀들이 1995년에 우간다로 진출했다. 거의 30년이 지난 오늘날 
아프리카의 우리 젊은 수녀들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  

수녀는 총행정부에서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다음 모원의 다른 사도직들을 위해 로마로 돌아왔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브라질 번역/통역사이자 비서였다. 이 기간에는 회헌 개정 작업에 기여했는데 개정은 2004년 총회에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리 수지타 수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원 책임자로서 마리아 오데테 
수녀를 다시 로마로 불러들였다.  

2011년에는 브라질로 돌아와 파소 푼도 관구 본원에서 생활했다. 2018년, 마리아 오데테 수녀는 알츠하이머의 
영향으로 나오 메 또꿰의 카사 베타니아로 들어왔다. 

성탄 며칠 전, 수녀는 방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었다. 즉시 파소 푼도의 정형외과와 외상학 기관에 입원했다. 
안타깝게도 12월 25일 이른 시간에 심장 합병증이 생겨 성탄 대축일 오전 6시 50분에 평화롭게 고향으로 불려갔다. 
이제 수녀가 모든 노틀담 수녀들과 사도직과 선교지와 더 많은 성소를 위해 전구해 주기를. 다음의 성녀 쥴리의 
인용구는 마리아 오데테 수녀에게 정확히 적용된다. “오, 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지요,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그분께 영원히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도록 합시다.” (서한 233)  


